
루마니아 영적전투 24 시: 영적 기도전사 불침번 진지사수 

비오렐/제따 부부 겟세마네 공동체 관리인으로 섬기기를… 
 
 
빠체 보우어! 
 

한 겨울을 지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의 덕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큰 눈이 내리지 

않았고 이대로 올 겨울은 무사히 지나가나 은근히 기대하며 겟세마네 공동체 진지사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풍습이 

이제는 하나의 삶의 정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기에……8백만 루마니아 인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니…… 겟세마네 

어린이 사역 또한 선교 방향과 정책 변화 업그레이드가 절실했고 유치부에서 4학년 

까지를 개인 영혼구원 집중 연령에서 스마트폰 페이스 북 인터넷 게임등으로 점점 더 안방 

문화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구지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문화로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고 126명을 전인적 캐어를 감당할수 있는 사역자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 구원 초청 

연령대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 기준을 낮추어야 했고……하더라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방과 셀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노아의 구원방주를 구촉하며 전진 전진 또 

전진하며 아버지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사찰 한 가정을 위해 비오렐 형제 가정을 놓고 월 500불 

(55만원) 생활비 후원을 기도해 왔지만  결국은 선교사 가정이 그 책임을 지고 선교사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초대교회의 믿음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 

가정 생활비도 충분하지 않지만 하루 한끼에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빵 3개면 감사하고 21 

세기 까마귀를 통하여 만나와 매추라기를 공급해 주실것을 믿기에…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고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로서 믿음의 유산을 면소재지 

후세들에게 그리고 물질주의로 혼탁한 껄러라시 주 로컬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초대 

교회의 산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서 친척들과 이웃을 구원하여는 종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시매”……..아버지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내 제따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가정의 제사장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2. 입양 한 딸 안토니아가 건강하게 믿음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3. 주님 오실때가지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초지일관 아버지와의 

구원약속을 잘 지켜 나가도록 

4. 비오렐 형제의 섬김을 통하여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세레교인들의 본이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영적 

에배자들로 든든히 서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5.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결코 잃지않고 비오렐 형제 또한 배푸는 삶을 실천하며 

“이름없이 빛도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곳이 천국”임을 감사하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죽기까지 잘 감당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루마니아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